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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소재 합성용 플라즈마 기기 개발
초경질 미세입자 코팅 가능 … 광학․디스플레이 부품 응용효과 기대 

나노 입자급의 초경질 미세입자 코팅이 가능한 플라즈마 발생기기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개발기술지원실 손희식 박사팀과 미국 IAT(The Institute of Advanced Technology) 최원

호 박사는 최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고출력 플라즈마 발생기기를 개발했다고 4월21일 발표했다.

개발기기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 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기존 방법에 비

해 고 도의 플라즈마를 생성할 수 있다.

플라즈마 상태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이온 또는 라디칼 등이 재료 표면의 미세한 유막을 제거하고 미세 조도

를 형성하는 등 물리․화학적인 변화를 유도해 접착 및 코팅 착력을 증대시켜 초경질 기능성 나노 신소재를 

합성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고출력 플라즈마 발생기기를 공구개발에 응용하면 현

재보다 수명이 수십배 긴 100nm급 초경질 공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구 외에도 센서 및 전자부품, 광학부품, 디스플레이 등으

로 응용분야가 급속히 확대돼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 가스를 

고효율로 활성화시켜 개발한 것으로 합성면적과 속도가 월등히 

뛰어나고 오염도 발생시키지 않아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평가된

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초경질 신소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연구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

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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